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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하이닉스 선전으로 시총 2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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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과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사진 = 뉴시스DB) 2024.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SK가 2년 만에 LG를 제치고, 그룹 시가총액(시총) 국내 2위 자리를 차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을 포함한 LG 계열사들의 시총 외형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선전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3일 LG엔솔 상장 이후 LG와 SK그룹 시총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은 LG와 SK그룹 전체 상장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종목을 모두 포함해 시총을 분석했다.  

삼성에 이어 그룹별 시총 2위의 위상을 지켜오던 SK가 3위로 물러서기 시작한 시점은 LG엔솔이 상장된 지난 2022년 1월27

일부터다. 

당시 상장 첫날 LG엔솔의 시총 외형은 118조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단일 종목으로 보면 LG엔솔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 자

리를 꿰찼다. 당시 LG엔솔의 시총 외형은 SK하이닉스보다 35조원 이상 높아 국내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LG가 그룹 시총 2위 자리를 내 준 배경에는 그룹 내 주요 상장사인 LG엔솔을 비롯해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등의 시총 외형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LG엔솔의 시총은 2022년 1월 118조원대에서 올해 1월 89조원대로 28조원 넘게 감소했다. LG화학도 43조원대에서 28조원

대로 14조원 이상 줄었다. 또 LG생활건강은 9조원대, LG전자는 5조원대로 시총 규모가 줄었다. 전반적으로 LG그룹 시총 규

모는 전체적으로 65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와 달리 SK그룹에서는 하이닉스의 선전이 돋보였다. 2022년 1월27일 82조원대였던 SK하이닉스 시총은 이달 19일 102조

원 이상으로 20조원 이상 늘며 100조원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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